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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명 자 료
보도 일시 2022. 3. 24.(목) 15:30 배포 일시 2022. 3. 24.(목) 15:30

담당 부서 부산지방기상청 책임자 과  장 장재동 (051-718-0320)

<총괄> 예 보 과 담당자 주무관 김병국 (051-718-0333)

부울경 내일 오후~모레 오전 많은 비, 강풍, 풍랑
- 시간당 20~30mm↑ 강한 비, 순간풍속 20~25m/s 강풍, 5m 이상 파고  -

주요 내용

□ 부산, 경남남해안, 지리산 부근 30~70mm(많은 곳 80mm 이상) 강하고 많은 비

□ 울산, 경남내륙(지리산부근 제외): 20~50mm

□ 부산, 울산, 경남남해안 중심 순간풍속 20~25m/s의 태풍급 강풍

□ 남해동부먼바다, 동해남부남쪽먼바다 최대 5.0m 이상 높은 물결

[ 3월 26일 새벽 기압계 모식도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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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부산지방기상청장(청장 김현경)은 내일(25일) 늦은 오후(15시)부터 모레(26일) 

오전(06~12시)사이 부울경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매우 강한 바람이 

불며, 해상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, 피해가 

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와 함께 상세 기상전망을 발표하

였다.

[ 기압계 전망 ]

□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울경 지역에 내일(25일) 늦은 오후(15시)부터 모레(26일)

오전(12시)까지 서쪽에서 다가오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

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  ○ 일본 동쪽해상에는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, 우리나라 서쪽으로부터 

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기압차가 커지고, 이로 인한 강한 남풍에 의해 

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[ 강수 전망 ]

□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(25일) 늦은 오후(15~18시)에 

경남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(21~24시)에는 부울경 전 지역으로 

확대되겠고, 모레(26일) 오전(09~12시)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 

  ○ 특히, 모레 새벽(00시)부터 아침(09시)사이 강한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

유입되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부산, 경남남해안, 지리산 부근에는 

매우 강한 바람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~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

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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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모레(26일) 새벽(00~06시), 부산과 경남남해안은 만조 시간대와 겹쳐 

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, 강한 바람에 의한 너울에 의해 높은 

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, 상습 침수구역과 

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및 방파제나 갯바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

줄 것을 당부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 (25일 늦은 오후(15시)부터 26일 오전(12시)까지 > 

  - 부산, 경남남해안, 지리산부근: 30~70mm (많은 곳 80mm 이상)

  - 울산, 경남내륙(지리산부근 제외): 20~50mm

□ (예보 변경 가능성) 이번 강수는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, 이동 

속도에 따라 강수의 강도와 강수량, 바람의 세기 등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, 

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.

[ 강풍 전망 ]

□ 모레(26일) 새벽(00시)부터 오후(18시) 사이 부산, 울산, 경남남해안에는 

바람이 35~65km/h(10~18m/s), 순간풍속 70~90km/h(20~25m/s)로 매우 강하게 

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며, 그 밖의 경남내륙에도 순간

풍속 60km/h(17m/s)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다며, 다음과 같은 사항에 

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  ○ 대형크레인, 간판 등 실외 대형 설치물 파손과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

비닐하우스, 축사 등 붕괴가 우려되니,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철저

  ○ 시설물 파손과 간판,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니, 

보행자와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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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야외 작업자(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배달업 등)의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

  ○ 산간도로와 터널 입·출구에서 돌풍이나 급변하는 바람 주의

  ○ 강풍 및 높은 파고로 항공 및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, 항공·

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

  

[ 풍랑 전망 ]

□ 해상에서는 내일(25일) 오후(12시)부터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

높아지면서 남해동부먼바다는 내일(25일) 오후(12시)부터, 남해동부앞바다는 

밤(18시)부터, 울산앞바다와 동해남부남쪽먼바다는 모레(26일) 새벽(00시) 

부터 바람이 35~70km/h(10~20m/s)로 매우 강하게 불고, 물결이 2.0~4.0m로 

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선박 침몰, 기름 유출, 

정박 선박 추돌로 인한 2차 사고, 양식장 피해 등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

당부하였다.

  ○ 특히, 남해동부먼바다는 내일(25일) 밤(18시)부터, 동해남부남쪽먼바다는 

모레(26일) 아침(06시)부터 물결이 최대 5.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것

으로 예상하였고,
 

  ○ 내일(25일) 밤(18시)부터 남해동부와 동해남부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

끼는 곳이 있겠고,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

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
  ○ 또한, 모레(26일)와 글피(27일)에 부산과 경남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

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

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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